뽀로로부터 산리오까지…문완구 3,000종이 최대 반값!
“산타 선물 같은 할인” 이마트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

이마트가 본격 연말 시즌을 맞아 12월 11일(목)부터 25일(목)까지 2주간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를 열고 크리스마스 문완구 선물 3,000여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12월 19일(금)까지 문완구 상품들을 행사카드로 6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서적 등 일부 상품 제외)을 진행한다.
* 행사카드: 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롯데/전북은행JB. 단, KB국민BC/신한BC/NH농협BC카드 제외

오는 12월 25일(목)까지는 '문완구 골라담기' 행사를 선보이며, 토미카/마조렛/뽀로로/ 산리오 등 골라담기 행사상품 100여종에 대해 동일 브랜드 상품 3개 구매 시 9,900원에, 봉제동물키링/깜짝에그 등 행사상품 100여종에 대해 동일 브랜드 상품 2개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한다. 레고 브랜드의 행사상품 14종은 2개 구매 시 19,900원에 판매한다.

특히, 최근 K-컬처 인기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적인 감성과 전통 요소가 담긴 K-굿즈와 문완구류 상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아이들 선물은 물론, 연말을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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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목요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 할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가 본격 연말 시즌을 맞아 12월 11일(목)부터 25일(목)까지 2주간 '크리스마스 선물페스타'를 열고 크리스마스 문완구 선물 3,000여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12월 19일(금)까지 문완구 상품들을 행사카드로 6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서적 등 일부 상품 제외)을 진행한다.


